
 

 

오늘 수난 복음은 주님의 수난과 죽음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

살렘에 입성하자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크게 환영하며‘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노래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열심히 환영했을까요? 유다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

에 고대하던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전능하신 

힘을 지닌 구세주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구세주가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

다. 다윗 왕조의 위대함을 세상에 다시 한 번 드높일 것이라 한껏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

렘 입성 때 오늘날의 슈퍼스타가 부럽지 않을 인기를 누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얼마 후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들이 완전히 돌변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예수님을 영웅처럼 떠받들던 바로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유다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다분히 철

저하게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폭력과 무조건적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주장하

셨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크게 기대를 걸었던 유다인들은 실망한 나머

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군중들의 모습은 우리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우리들도 그때 그 군중처럼 예수님

께 오직 현세적인 행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는

지요? 사순절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타까지 

묵묵히 가셨는지 말입니다.       (서울 허영엽 신부님 강론중에서) 
 

        ◈ 지도자 말씀 

  

 인간의 귀는 듣는 귀 몸으로 듣는 귀가 있습니다. 귀로 듣는 귀는 듣는 순간 빠져 나가지만 몸으로 듣는 귀는 
몸이 하나기 때문에 빠져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복음이 된다고 그를 불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사는 
것이란 포기가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 하느님께 가는 날 내 삶에게 정리할 시간이 우리 신앙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면 사순에 찬미 감사와 묵상회와 기도회 찬미 감사기도로 함께 해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입으로 익숙해지고 무리 맘 몸 익숙해져야 합니다. 오늘 젊은이 기도회 좋았고, 3 주간 잘지내시고~다음에 
만나싶다. 

 

 
 

◈ 예언 말씀. 

  
† 나는 정결한 어린양이다. 다른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다. 그 고통 중 너희의 지난 죄가 
나에겐 더 켰다. 사랑하는 아이야 너의 죄 다시 가져가 고 너희를 사랑한다. 
 
† 나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 졌습니다. 감사와 찬미 나누시는 나의 십자가 주님께 같이 가십시오. 모든 
십자가를 안아 주실 것입니다. 
 
† 나를 찾았고 나는 만나 나에게 매달리십시오. 내가 여러분의 눈빛을 기억하고 이 땅에 다시 온날 기억할 것입니다. 
 
† 난 여러분 목소리를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하나도 노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멍에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주       제; “메시아 ”  “주님 수난 성지 주일”  2009 년 4 월 5 일 

복음 묵상;  [마르 14,1-15,47] [이사 50,4-7] [필립 2,6-11] 



 
 
 

 

 

          ♡주님의 수난과 죽으심♡      

 
 
 
 
 

 

  
예수님 께서는 드디어 이제 곧 닥치게  된 당신의 죽음을 아셨다.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붙들려서 죽음을 당하신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미리 아셨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터인데 그 사람도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다."  (마르 14,18)  최후의 만찬에서 '넘겨주는 

자'와   

'넘겨지는 자'의 만남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 하면 주님께서는  '넘겨주는 자'를 통하여 그 뒤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 모사를 꾸미는 사람들, 침묵으로 방관하는 

군중들을 보고 계신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를 

배반자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주신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올 수난과 죽음을 아시고 슬픔과 고뇌에 

사로잡히셨다. 주님께서는 근심과 번민에 싸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같이 깨어 있어라."(마태 26,38) 죽음을 목적에 둔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였는지를 헤아릴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게 된다 

죄 외에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던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짊어지셨다. 
 

 

오늘의 말씀 사탕;        “우리는 하느님께서 또다시 구해 주시리라고 희망합니다(2 코린 1,10).” 
. 

 [마르 14,1-15,47] 

수난 복음 낭독  

성지 주일에는 긴 수난 복음이 입체낭독이 된다. 예수께서 붙잡히시기 전 날 밤 제자들과 함께 하신 

부분부터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부분까지의 복음을 대체로 사제를 포함한 세 사람이 입체적으로 

읽게 된다.  

● 성주간 월요일: 요한 12,1-11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예수께서 살리신 라자로의 누이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 드렸다. 이에 예수께서는 이는 내 장례일을 

위하여 쓸 것이라 말씀하신다.  

● 성주간 화요일: 요한 13,21-33.36-38  

예수께서는 오늘 제자들의 배반을 예고하십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김과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길은 같이 갈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 성주간 수요일: 마태 26,14-25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으실지 예고하신다. 유다의 행동은 그를 만드신 분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구원의 극적인 역사를 이루게 한다. / 가톨릭 굿 뉴스에서 


